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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코 마그네슘 상용화
에치엠케이 HK하이텍 금강코엔 생산 … 육불화황 발생 억제

국내 중소기업들이 친환경 에코 마그네슘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마그네슘 관련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는 육불화황(SF6)을 없앤 에코 마그

네슘(Mg) 소재를 세계 처음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11월29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CO2) 대비 2만4000배에 달하는 육불화황 때문에 그동

안 마그네슘은 친환경 소재로 분류되지 못했다.

그러나 에코 마그네슘이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주도로 2009년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양산까지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내장부품 소재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장은 LG전자의 아레나 맥스폰, 삼성전자의 노리폰 모델 등 휴대폰 생산라인에서 에코 마그네슘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전자는 에코 마그네슘 양산을 기념하기 위해 서초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구매 확대 및 탄소배출권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식을 열어 에코 마그네슘 양산과 관련된 에치엠케이, HK하이텍, 금강코

엔, 한라케스트 등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9년 기준 354만대인 국내 휴대폰 생산량의 10%가 에코 마그네슘으로 대체되면 연간

12만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9>


